
S K·삼성, 화학기술 발전 원동력!
32회 정밀기술대회 포상 … 고부가가치화·경쟁력 강화 기여 공로

SK케미칼과 삼성정밀화학이 정밀기술의 개발·보급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

았다.

11월13일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과 관련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32회 정밀기술진흥대회에서

SK케미칼은 Sky Green PETG 수지 개발로, 상섬정밀화학은 부반응 최소화를 통한 합성효율 최적화 및 품질향상

기술을 이용한 PTAC 제조기술 개발로 각각 대통령상과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삼성정밀화학 최윤기 상무이사는 대통령표창을, SK케미칼 윤인선 연구소장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정밀기술진흥대회는 1960년대 낙후된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1970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밀기술 발전에 노력한 공로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있다.

유공자 포상부문에서 정밀기술발전에 공이 큰 창신프레스(주)의 이헌원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39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수상했고, 기업 포상부문에서는 정밀측정기술부문에서 삼성전기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29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은 치사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과 미래산업 및 연관산업의 균형성장을 이루어 튼튼한 실

물경제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는 정밀기술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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